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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를활용한홍보나광고가최근괄목할만한

성과를내고있다.

자극적인 콘텐츠의 홍수 속에서 기업들은 고

객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지만사람의창의력과AI가만나새로운가능

성을보여줄것으로기대된다.

현대자동차그룹이 선보인 ‘기아 EV3발레 파

킹기술PR’영상이대표적인사례다.

현대차그룹은 주차 로봇이 자동으로 EV3를

주차해 주는 영상이 최근 글로벌 유력 미디어

와 인플루언서를 통해 급속도로 확산되며 전

세계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고 7일 밝혔

다.

고객의 차량을 지정된 장소로 이동시켜 자동

으로 주차해 주는 서비스를 리얼한 AI 영상과

춤을 추는 듯한 빠른 템포로 표현한 이 영상은

지난해10월유튜브를통해처음공개됐는데7개

월이 지난 올해 4월부터 갑자기 조회수가 급증

하기시작해지금까지계속확산되고있다.

4월 미국의 유명 소셜 플랫폼 레딧(reddit)

의 사이언스 테크 엔지니어링 월드(ScTecEng

World) 커뮤니티에 이 영상이 소개된 이후 전

세계로 퍼져 나가 호주의 자동차 인플루언서

슈퍼카 블론디(Supercar Blondie), 미국의 래

핑 스퀴드(Laughing Squid)와 본 인 스페이스

(Born In Space), 캐나다 인플루언서 댓 에릭

알퍼(That Eric Alper), 타임즈 브라질 유튜

브(CNBC 계열)를 비롯해 포브스 세르비아,

태국의 카오소드(Khaosod) 등 글로벌 미디어

채널 및 인플루언서 플랫폼 등에서 주요 콘텐

츠로다뤄졌다.

현재까지 글로벌 48곳 이상의 미디어, 커뮤니

티및SNS채널에자발적으로확산됐으며집계

된영상조회수는총580만회에달한다.

특히글로벌주요미디어들은단순히AI쇼츠

영상의소개를넘어,현대차그룹이보유한주차

로봇이실사로촬영된기술PR영상을같이소개

하며실제활용가능한혁신기술이라는사실도

강조했다.

현대차그룹은AI쇼츠영상공개에앞서지난

해 6월 서울의 팩토리얼 성수에서 상용화된 주

차 로봇의 기술 영상을 공개한 바있다. 주차 로

봇은 얇고 넓은 형태의 로봇 한 쌍이 차량 하부

에들어가바퀴를들어올려자유롭게이동시키

는방식이다.

단순히AI를통해가상의이미지를만들어낸

것이아니라실제존재하는기술과서비스에AI

를 접목시켜 실체성과 현실감을 더했기 때문에

홍보효과가컸던것으로분석된다.

각국미디어와SNS사용자들은주차로봇기

술이선사할미래주차방식에대한기대와함께

로봇기술발전에대한감탄과호기심을나타냈

다.

총 2천736건의 댓글 중 약 75%가 긍정적인 반

응으로 나타났으며 “정말 인상적인 기술이다”,

“이 작은 로봇이 자동차를 옮기다니 믿기지 않

는다” 등의 기술에 대한 감탄과 칭찬이 주를 이

뤘다.

영상에 나온 주차로봇은 현대차그룹 메타플

랜트 아메리카(HMGMA), 싱가포르 혁신센터

(HMGICS) 등에서 완성차 제조 공정에 실제로

활용되고있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글로벌 미디어와 소비

자의 높은 관심과 긍정적 반응을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한 혁신 콘텐츠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할계획”이라고밝혔다. /임채만기자

현대차그룹주차로봇 ‘EV3발레파킹’AI영상인기

현대차그룹주차로봇이자동으로EV3를주차해주는영상이최근글로벌유력미디어와인플루언서를통해급속도로확산되며전세계에서뜨거운관심을받고있다.사진은현대차

그룹주차로봇. <현대자동차그룹제공>

최근 미디어·인플루언서 통해 확산세

조회수580만회…혁신기술사실강조

HMGMA등완성차제조공정에활용

현대자동차가 ‘아이오닉 6 N(아이오닉 식스

엔)’의티저영상을최근최초로공개하며차세대

고성능세단전기차의등장을예고했다. <사진>

티저영상속아이오닉6N은트랙위를질주

하는실루엣으로등장하며영화적인연출을통

해고성능세단전기차의역동성을강조했다.

또한 공개된 티저 영상에는 아이오닉 6 N의

낮고 넓은 차체와 모터스포츠 DNA를 품은 대

형윙스포일러등이담겼다.

아이오닉6N은현대N의3대성능철학인코

너링악동(Corner Rascal), 레이스트랙주행능

력(Racetrack Capability), 일상의 스포츠카(E

veryday Sports Car) 기반으로 개발된 차량으

로 아이오닉 5N에이은 현대차의두번째고성

능N전기차다.

현대차는이날티저영상공개와함께아이오

닉 6 N에 적용된 ▲차세대 서스펜션 지오메트

리▲N e-쉬프트▲N액티브 사운드 플러스▲

N 드리프트 옵티마이저 등 4가지 기술을 소개

했다.

현대차는 차체가 좌우로 기울 때의 회전 중

심인 롤 센터를 낮추고 조향축과 타이어 접점

간 거리를 뜻하는 캐스터 트레일을 확대한 차

세대 서스펜션 지오메트리를 아이오닉 6 N에

적용했다.

아이오닉6N은낮은롤센터설계로고속선

회 시 차체 안정성을 확보하고 증대된 캐스터

트레일로직진주행성을향상시켜고속코너링

과직진이반복되는상황에서도뛰어난주행성

능을제공한다.

현대차는 아이오닉 6 N에 더 촘촘한 기어비

를적용한가상변속시스템 ‘N e-쉬프트’를탑

재해 차가 더욱 민첩하고 빠르게 반응할 수 있

도록했다.

이번에탑재된Ne-쉬프트는가상기어단수

간의비율차이를세밀하게조정함으로써끊김

없는가속과레이스카스타일의다이내믹한주

행을가능하게한다.

또한앰비언트라이트로최적의변속타이밍

을시각적으로알려주는‘N앰비언트쉬프트라

이트’를새롭게추가해운전몰입감을높였다.

현대차는가상사운드시스템‘N액티브사운

드플러스에더욱실감나는가상사운드를적용

해운전의재미를높였다.

N 액티브 사운드 플러스는 사운드를 구현하

는 ADP(Acoustic Design Processor, 능동 음

향 제어기)의 성능을 강화해 보다 자연스러운

주행 사운드를 구현했으며 고성능차의 다양한

효과음을제공한다.

이와함께현대차는원활한드리프트주행을

돕는 ‘N 드리프트 옵티마이저’를 더욱 정교화

해운전자가드리프트보조수준을세부적으로

선택할수있게했다. /임채만기자

현대차 ‘아이오닉 6 N’ 티저영상최초공개

모터스포츠DNA윙스포일러등담겨

현대자동차는7일“지난달30일부터지난4일

까지 라오스 비엔티안 소재의 한국-라오스 직

업기술개발원(Lao-Korea Institute for Skills

Development)에서정비기술재능기부봉사를

진행했다”고밝혔다. <사진>

라오스로 파견한 현대차 정비기술 재능기부

봉사단은 하이테크센터 소속 엔지니어를 포함

해 총 14명으로 교육은 한-라 직업기술개발원

소속강사진을비롯해현대차라오스대리점소

속정비사등61명이수료했다.

현대차는현지수요가높은디젤엔진을비롯

해EV와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ADAS) 등

신기술,진단교육으로과목을3개로나눠이론

과실습교육을진행했다.

특히 라오스에서 판매 중인 아이오닉 5와 투

싼,액센트를교보재로활용해교육생들의이해

를높이고학습효과를증대했다.

이번에 교육이 진행된 한-라 직업기술개발원

은라오스노동사회복지부산하기관으로라오스

의경제발전에필요한기술인력을양성하는것

을목표로다양한교육을시행하고있으며지난2

004년KOICA의지원으로설립됐다. /임채만기자

현대차,라오스에정비기술재능기부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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